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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31)에게 두고두고 아쉬울 등판이 월드시리즈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1일‘OSEN’에 따르면 류현진은 지난 달 22일 보스턴

의 팬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2차전

에 한국선수 최초 선발투수로 등판했으나 5회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류현진은 4⅔이닝 동안 6피안

타 1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4회 2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라이언 매드슨이 승계주자 세 명

을 모두 불러들여 류현진의 자책점이 4점이 됐다.

4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지던 류현진은 5회 흔들렸다. 

5회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잘 잡고 바스케스와 베츠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이어 베닌텐디와의 풀카운트 승부

정지훈 기자= 병역 특례 혜택을 받고 봉사 활동 시간

을 조작한 수비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현수에게는 역대 최고액인 3천만 원

의 벌금도 부과됐다.

1일‘인터풋볼’에 따르면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

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

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

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문제는 봉사 활동 조작이었다.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

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병무청 국정감사

에서 거짓된 봉사활동 자료 제출로 논란을 빚은 장현수

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CBS, WS 2차전 류현진 위기 상황 WS 명장면 3위

‘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에서 결국 볼넷을 내줬다. 2사 만루 위기에서 류현진은 

매드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결국 매드슨은 피어스에

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고, 마르티네스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아웃카운트 단 하나를 남기고 류현진을 믿지 못한 데

이브 로버츠 감독의 용병술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경기 

후 류현진은“벤치의 결정이었다. 선수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담담하게 아쉬움을 표했다.

CBS는 1일 월드시리즈 명장면 10선을 꼽으며 류현진

의 위기상황을 3위로 선정했다. 보스턴 입장에서 1승 1

패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뒤집어 시리즈를 조기에 끝낸 

원동력이었다. 보스턴에게는 명장면이었지만, 류현진과 

이에 대해 장현수는“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

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

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사과했지만 최근 

병역 혜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 여론

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장현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대한축구협

회(KFA)는 1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의 징계는 향후 다른 종목 선수들의 처벌 수위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30

일‘장현수 케이스’를 참고해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이미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저스에게는 우승의 기회를 놓친 통한의 순간으로 기

억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야후스포츠는 지난 30일 메이저리그 FA 상

위 랭킹을 평가하면서 류현진을 전체 111명 가운데 17

위에 올려놓았다. 이는 투수 중에는 8위에 해당하며 선

발 투수 중에는 7위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후 FA자격

을 얻었다.

이 매체는 또 류현진의 계약 조건에 대한 전망도 내놓

았다. 야후스포츠는“2015년 다저스와 3년간 4,800만 

달러(약 547억원)에 계약한 리치 힐과 류현진의 상황이 

비슷하다.”면서“이번 FA 투수 시장에서 류현진이 건

강할 때의 능력을 확인한 몇몇 팀들은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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